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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성적표, ‘매우 우수’
중동상황 면밀한 점검으로 수출 영향 최소화

- 8월,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5개월 연속 흑자 확실시
-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 올해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최고 수출 증감률 기록

- 1차관,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8.26.(월)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4.1~7월769억불,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2위 품목인 자동차

(424억불,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불,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선박(129억불, +19%), 석유제품(310억불, +9%)･석유화학

(286억불,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24.1~5월 기준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 증감률 (WTO, 전년比., %) : 
중국(홍콩포함)+4.7, 미국+1.8, 독일+0.1, 네덜란드△5.3, 이탈리아+0.1, 일본△3.2,한국+9.9, 프랑스△1.2, 멕시코+4.4, 캐나다△1.0

  * 부문별 GDP 성장기여도(한은, 전년比, %p, ‵24.1Q→2Q) : (내수)△1.0→△0.1, (순수출)+4.3→+2.4

  아울러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박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2%, 가스의 32%(‘23년, 

도입물량 기준)를 공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

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업계･기관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차관은 “대중동 수출 비중(‘24.상반기 2.8%)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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